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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강원도 황태 수출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방안 논의한다

-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 피해 방지를 위해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월 22일(목) 강원도 인제군에서 황태 수출
업계와 해외시장 다변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강원도 인제군 수출협회장을 비롯한 황태 수출업계와
해양수산부, 강원특별자치도청, 인제군청 등이 함께 참석하여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황태 업계의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태국‧베트남 등 해외 판매처
다변화 지원 등의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일부 황태 수출업체는 러시아산 명태의 건조와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된 황태를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 등을 대상으로 수출해 왔으나,
지난 2023년 12월 22일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러시아산 수산물을 원료로 중국, 베트남, 한국 등 제3국에서 가공된 상품
까지 확대함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이 어려워졌다.

   * 2023년 12월 22일 이전에 계약된 건에 한하여 ’24년 2월 21일 오전 12시
(현지시간기준) 까지 수입허용

이에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재 미국 위주의 황태 수출시장을 다른
국가로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거래선 발굴, 신규 해외시장 진출, 현지
홍보마케팅, 국제박람회 시 황태제품 홍보 등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황태 수출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수산식품 대미 수출업계의
통상 문제를 더욱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실시간 수출
동향 알림과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고, 비관세장벽 신고접수센터
신설하는 한편, 현지 대사관 등과 연계한 해외 동향 파악과 미국 수출입
업계와의 소통 등을 강화하여 우리 수산식품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미국 수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급변한 통상환경을 고려하여 수산식품
수출을 전략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 국가의 수입금지 등의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수산식품 수출업계를 대상으로 현장소통과 해외
판매처 다변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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